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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

펜실베니아주정부 수의연구관


1985년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위트니스(Witness)'는 바로 이곳 펜실베니어주 랭커스터의 아미시 마을을 중심으로 촬영한 내용이다. 도망자 해리슨 포드를 숨겨준 낯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유한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이 바로 '아미시(Amish)'인데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1727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내 19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등에서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해리스버그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가면  아미시인들이 사는 '랜캐스터(Lancaster)'라는 도시가 나온다 . 그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가 적절하며 특히 젖소목장 지역으로 미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아미시는 16세기경 유럽에서 종교적 자유와 좋은 농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다. 첫 이민은 1727년 10월2일 항구도시 필라델피아로 왔으며 그후 그곳에서 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랜캐스터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늘날 미국내 19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등에 살고 있으며 인구는 대략 16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은 이민 초기 모국에서 갖고 온 그들 특유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속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오랫동안 지켜온 그들의 문화는 요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의 농장지역은 지역 전체가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푸른 초장에서 한가하게 목초를 뜯어 먹는 젖소들을 보게 되며 가끔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서 특유한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는 아미시의 주요 교통 수단인 말마차(buggies)를 끌고 달리기 때문이다.

말마차에 탄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 테가 넓은 검은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길게 기르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또 짙은 색 바지를 입었는데 혁대를 사용하지 않고 멜빵으로 바지를 걸치고 검은색 양말과 구두를 입고 다니는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여자들은 하얀 모자(기혼) 또는 검은 모자(미혼)를 쓰고 하얀 에이프런을 두른 원피스 같은 긴 옷을 입고 주로 생활한다. 이들 여성은 검은 신과 스타킹을 신고 있고 얼굴에는 화장은 물론이고 어떠한 액세서리도 일절 착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 된 미국에 살면서 현대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화.텔레비전.트랙터.자동차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00~300년 전 이민 왔을 때 그 생활과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현대 문명을 배척하고 있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는 가장 잘 살고 있는 아미시라는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미국으로 이민온 후 그들의 조국 독일에서 갖고온 생활양식 풍속 등을 보존 생명처럼 여기며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미시가 곧 미주류문화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지난 20세기 이후 2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정직 근면 절약 검소 육체노동 등 단순한 생활 방식에 있다. 그들의 사회적 계급이나 명성은 첨단문명 사회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등 현대화 된 풍요한 삶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녀들을 아미시가 되도록 잘 교육시키며 후세들이 농장에 잘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미국에 이민온 후로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용광로에 녹여지듯 미국문화로 동화되는 현상인데 아미시 문화는 오히려 미국 용광로에서 녹여지지 않고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은 아미시의 스트레스가 적은 일상생활에 큰 매력을 느끼며 좋은 예절 같은 전통이 선조들로부터 후세에 이어지는 것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올 때 갖고온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양식은 무엇이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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